
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「일산화탄소 중독사고」 예방! 충분히 가능합니다
매년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숯탄 

보충/점검작업 중 숯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 

(2019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3건의 재해로 사망 3명, 부상 1명 발생)

□ 양생작업 중 중독사고 발생원인
1.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위험 미 인지
 -현장소장, 작업자가 숯탄난로 사용으로 발생하는 

일산화탄소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성 인지 부족

2.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미 이행
 -수립된 프로그램 내용 형식적이고 협력업체 미 반영

 ※ 작업전․중 프로그램 관계자별 역할 미 실행

3.양생작업공간 출입 시 적정보호구 미착용 

–적정 보호구 미 착용 상태로 출입

 ※ 일산화탄소 고농도 발생하여 방독마스크 착용 금지

4.출입시 단독, 동시작업/감시인 미배치
 -출입전 일산화탄소농도 미 측정, 감시인 미배치로 

작업상황 미 파악, 위급상황 대처 기능 약화

 

           <양생작업 난로>      <코코넛 탄>

‣양생작업시 사용되는 갈탄, 코크스탄, 숯탄, 코코넛탄은 

일산화탄소을 발생시켜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 

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중독작용을 일으킴.

‣콘크리트 양생작업장은 일산화탄소가 1,200ppm

이상 고농도가 발생되어 한번 마시는 것만으로 

사망할 수 있음.

□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대책

1.질식·중독 유해위험 인식 강화
 -프로그램 관계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TBM시 

일산화탄소의 중독위험 반복교육

2.현장중심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관리
 -프로그램 현장 작동을 위하여 담당자별 역할 부여, 

협력업체 참여 반영, 일산화탄소측정기/보호구 등 질식

재해예방 장비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

3.출입자 보호구 착용 교육 및 착용 필수 확인
 -출입자에게 송기마스크/공기호흡기 착용방법 훈련, 

감시인이 출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후 출입허가

 ※ 비상시 구출자의 송기마스크/공기호흡기 보호구 비치

4.양생작업시 감시인 배치 및 역할 확인 
 -출입 및 퇴장자 확인 기록, 적정보호구 착용상태, 

작업자와 연락조치, 위급상황시 구조방법 습득

5.밀폐공간작업 관계자 역할별 교육실시
 -허가권자/관리감독자/감시인/작업자별 역할 교육

※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전기열풍기 사용을 권장합니다.

□ 밀폐공간작업 장비 안전보건공단 무료 대여

‣대여품목: 송기마스크,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

‣대여방법: 작업 1주일 전 홈페이지에서 대여 신청

‣신청방법: 공단홈페이지(www.kosha.or.kr)/사업안내

/직업건강/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(해당지역 전화확인)

‣연락처: 1644-8595(‘21년부터 해당지역 자동연결)

 콘크리트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원청과

 협력업체가 함께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면 예방 가능합니다.
| 배포처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|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| 전화 052-703-0135 | 홈페이지 www.kosha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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